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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model for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METHODS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life skills transfer was conducted. The 
prior representative studies on sport life skills and transfer models were selected 
and discussed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is study. RESULTS First, based on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the internalization and generalization of life skills, the 
model for life skills transfer should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explicit and implicit 
climate and environment. Furthermore, access to cognitive processes is required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ransfer. Second, the concept of 
a transfer was defined, and key issues of the cognitive processes that suppor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port domain and out of the sport domain were discussed. 
Third, the model for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was presented. In this model, life skills 
transfer occur through sport context, cognitive process, promoting factors, and out 
of sport context. CONCLUSIONS Since the 2000s, research on life skills and transfer 
in sport has developed quantitatively based 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ory. 
Unfortunately, research on this area in South Korea is very insufficient.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based on an extensive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prior research, and this model can be used for future research. 

서론서론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과 편중된 엘리트 
스포츠 정책으로 인해 지나친 경쟁과 신체 훈련을 강요받아 왔다. 
이론적으로는 스포츠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해 왔지만 실제로 선수들은 
결과와 성과에만 집중하는 스포츠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학생선수들은 체육 특기자 제도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수업결손·중도탈락·승부 조작·스포츠 폭력 및 각종 인권침해 등(Yang & 
Lim, 2019)의 환경에 노출되어왔다. 이에 체육 및 교육계는 스포츠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스포츠를 통한 유소년 발달’, ‘신체 및 정서의 
균형 발달’, ‘스포츠를 통한 인성 함양’, ‘스포츠를 통한 선진 시민’으로 
회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현장의 부조리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스포츠심리·교육 
영역에서 라이프스킬(life skills)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라이프스킬은 긍정적 유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 PYD)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Hodge et al., 2013; Holt, 2016). 
이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어려움과 도전에 대처하거나 사용하는 
심리·정서·행동 기술이다(Lim et al., 2021). 대표 기술로는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설정,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의사소통, 그리고 건강을 
위한 자기관리 등이 있다(Cronin & Allen, 2017). 

스포츠 PYD를 지향하는 학자들은 스포츠에 내재한 특성들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Holt, 2016). 그들에 따르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참여는 유소년들의 라이프스킬을 개발할 수 있다(Gould & Carson, 
2008; Hodge et al., 2013). 이에 스포츠 PYD 학자들은 스포츠를 
통해 라이프스킬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왔다(Hardcastle et al., 2015; Lim, 2019).

이와 같이 라이프스킬과 관련된 현장 연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라이프스킬 개념과 그 과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일관적이지 않다. 
스포츠에서 개발된 라이프스킬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른 환경으로 
전이되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스포츠에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Jacobs & Wright, 2018). Papacharisis 등(2005)의 
리뷰 연구에서도 스포츠 기반 유소년 발달(sport based youth 
development; 이하 SBYD) 프로그램 적용에서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스포츠 환경의 거시적인 이해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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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운영자·관찰자·부모·참여자·환경 
등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Holt et al., 2017).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킬 개념과 과정에 대한 일관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서 배운 가치가 학교·가정·지역사회 같이 스포츠 
밖에서 활용되는 것을 라이프스킬의 핵심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두고 ‘라이프스킬 전이(life skills transfer)’라고 부른다. 전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내면화한 라이프스킬을 스포츠가 아닌 학교·가정·일상 같은 
다른 환경으로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ierce et al., 2017). 

전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스포츠 안팎의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PYD 연구자들은 
스포츠 내에서 획득된 기술이나 가치가 스포츠 밖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라이프스킬 전이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적인 인지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 가치를 지각해야 한다(Martinek & Lee, 2012). 
둘째, 스포츠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이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라이프스킬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전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즉 라이프스킬이 삶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전이 사이에 인지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Jacobs & Wright, 2018). 

전이는 SBYD에서 라이프스킬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하지만 그간 스포츠 라이프스킬 
연구에서는 전이의 발생 원인이나 과정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이 과정을 체계화 및 가시화하지 
못했을뿐더러 전이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논의나 모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SBYD 연구자들(Hodge et al., 2013; Jacobs & Wright, 2018; 
Pierce et al., 2017) 또한 스포츠 환경에서 개발되는 라이프스킬이 
스포츠 밖 삶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심의 부재는 앞서 언급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된 원인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스포츠 
라이프스킬이 스포츠 밖 환경 즉 전이로 연결되는 인지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소년들의 인식을 
탐색하고 어떻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몇몇 해외 선행연구(Hodge et al., 2013; Holt et al., 2017; Jacobs 
& Wright, 2018; Pierce et al., 2017)는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전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거나 유소년의 인지 과정에 주목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포츠 라이프스킬과 전이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는 모델에 대한 논의와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의 고찰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의 고찰

LDI/BNT 라이프스킬 발달 모델

Hodge et al. (2013)은 기본심리욕구 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이하 BNT)과 생애발달중재(life development intervention; 
이하 LDI, Danish et al., 1984) 이론을 통합하고 라이프스킬 발달의 
구조를 설명했다. 자결성 이론(Deci & Ryan, 2002)에 기반을 둔 

BNT는 개인이 자율성·유능성·관계성 욕구를 충분히 느낄 때 긍정적인 
변화와 발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상담심리에 뿌리를 
둔 LDI는 자기 주도적인 변화·목표지향·미래에 대한 집중·미래를 위해 
현재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LDI를 스포츠 영역에 응용하기 위해 네 가지 과정을 소개한다. 그 
과정은 첫째, 유소년들의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참여, 둘째, 지도자에 
의한 기본심리욕구 지지 분위기 형성, 셋째, 유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넷째,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다(Hodge et al., 2013, p. 1133 
참조).

이 모델에 따르면 주요타자는 스포츠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내에서 의도적으로 중재 활동을 한다. 중재의 충실도(intervention 
fidelity)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동기 지지 분위기가 형성된다. 
중재의 충실도는 지도자가 동기 지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의미한다. 중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황(content & context)이 중요하다.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동기 지지 분위기를 지각한 유소년들은 욕구 
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유소년들이 스포츠에서 학습한 라이프스킬을 내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라이프스킬은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감을 높인다. 이를 일반화 또는 
전이라고 한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유소년의 예를 통해 이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유소년은 부모의 권유로 주변 태권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지도자는 적절한 도전 과제·동기부여·소속감 제공· 
긍정적인 관계 형성 등과 같은 지도 전략을 사용하여 유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각한 유소년은 차츰 자율성·유능성·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마침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면서 태권도를 
통해 배운 라이프스킬을 내면화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유소년은 
태권도장에서 배운 가치를 일상으로 일반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느낀다. 

이처럼 LDI/BNT 라이프스킬 발달 모델은 유소년들의 스포츠 참여와 
라이프스킬 발달 과정을 동기이론에 바탕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지지 분위기와 만족이 어떻게 라이프스킬의 
내면화와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조화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모델은 다양한 연구자들(Bae et al., 2019; 
Cronin & Allen, 2018; Kendellen & Camiré, 2015)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라이프스킬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유소년 발달 모델

Holt 등(2017)은 스포츠 라이프스킬과 관련된 연구 63편을 메타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를 통한 PYD 모델’을 제시했다(Holt et 
al., 2017, p. 36 참조). 생태학 체계 이론(Bronfenbrenner, 2005)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모델에 따르면 유소년들은 지역사회·정책·문화 
등과 같은 거시체계(distal ecological system)와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스포츠 환경 속에서 코치·지도자·동료·부모는 PYD 
분위기를 형성한다. 유소년들은 주요타자들이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특히 유소년들은 지도자의 코칭과 
프로그램이 명시적(explicit)인지 암묵적(implicit)인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PYD를 경험한다(Bea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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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에 유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유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를 위한 연습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개발된 라이프스킬이 삶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또는 운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실제로 지도하는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암묵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 정책·지역 사회지원·사회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1인 1종목 정책을 
펼 수 있다. 지역사회는 스포츠 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운동과 건강한 삶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유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고 
안전한 시설에서 스포츠를 즐김으로써 암묵적 발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Holt 등(2017)에 따르면 유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은 개인·사회·신체 
결과로 나타난다. 개인의 발달은 인내심과 노력(Armour & 
Sandford, 2013),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Camiré et al., 2009), 
존중(Harrist & Witt, 2012)과 같은 가치로 나타난다. 사회성의 
발달은 팀워크(Turnnidge et al., 2012)나 의사소통 기술(Armour 
& Sandford, 2013)과 같이 대인관계에 필요한 역량으로 나타난다. 
신체의 발달은 협응의 발달과 같은 기본운동기술의 습득이나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난다(Holt et al., 2013). 

이 모델은 스포츠 라이프스킬 연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겼다. 
첫째, 사회문화와 같은 거시체계는 스포츠를 통한 PYD에 영향을 
준다. 둘째,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부모·지도자·동료들이 형성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PYD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는 암묵적인 접근에 
해당한다. 셋째, PYD 결과는 PYD 분위기가 존재하고 적절한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한다. 이는 명시적인 
접근이다. 넷째, PYD 분위기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은 PYD 분위기만 형성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유소년들은 스포츠를 통해 PYD를 경험함으로써 
전이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Holt et al., 2017).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

PYD와 SBYD 학자들은 라이프스킬 연구가 확장됨에 따라 스포츠 
환경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을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Pierce 등(2017)은 ‘라이프스킬 
전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라이프스킬 전이를 정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다섯 가지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ierce et al., 2017).

첫째, 전이는 학습자가 스포츠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환경에 적용하는 ‘학습과 응용’의 과정이다. 둘째, 전이 과정의 
중심현상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전이의 잠재적인 가능성도 학습자 
내면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Bereiter, 1995). 셋째, 라이프스킬은 
개인의 내적 자산(internal assets)을 포함한다. 내적 자산이란 학습 
동기·사회심리 기술·사회 유능감·자아 정체성·성격 등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치들을 의미한다(Holt et al., 2017). 넷째, 라이프스킬의 
개발은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Lee 
& Martinek, 2013). 다섯째, 라이프스킬의 전이도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Pierce 등(2017)은 
라이프스킬 전이를 “개인이 스포츠에 다양한 내적 자산을 개발하고 
내면화하여 스포츠 밖 삶에 스포츠 라이프스킬을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정의를 기반으로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을 제시하였다 
(Pierce et al., 2017, p. 196 참조). 이 모델에 따르면 라이프스킬을 
학습하는 스포츠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스포츠 밖 
환경(예: 일상)의 일부분이고 이 두 환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전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지 않는다. 라이프스킬의 
발달과 전이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항상 주변 환경(예: 
정책·지역사회·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속한 유소년은 ‘완전한 백지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이미 내적 자산과 외적 자산(external assets)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 내적 자산은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외적 자산은 유소년의 발달에 도움을 주거나 방해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이다. 대표적으로 부모·형제·친구·코치·교사가 있다. 
그리고 유소년의 과거 경험들은 현재의 학습과 발달에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방해받을 수도 있다.

유소년은 살아가면서 학교·스포츠·가정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는다. 이 모델에서는 스포츠 환경에 주목한다.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에 내재된 특성(예: 긍정적인 경쟁 분위기), 프로그램 
디자인(예: 라이프스킬 지도 내용), 지도자의 전략과 특성(예: 
지도방식과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적절하게 고려된 스포츠 프로그램은 유소년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돕는다. 이때부터 유소년의 라이프스킬 개발 
과정은 학습 환경에서 전이 환경으로 옮겨간다. 

유소년들의 라이프스킬 전이 가능성은 스포츠와 삶이 얼마나 
비슷한지, 라이프스킬 사용 기회를 얼마나 보장받는지, 그리고 
주 요 타 자 들 이  라 이 프 스 킬  전 이 에  대 해  얼 마 나  지 지 해 주 고 
보상해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밖에도 유소년 개인의 심리 요인들도 
전이에 영향을 준다. 가령 스포츠에 대한 흥미·자신감·기본심리욕구 
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 또한 전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 주요타자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지각하는 것, 학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도 전이에 영향을 준다.

끝으로 Pierce 등(2017)은 라이프스킬의 전이가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이는 긍정 
또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인 전이는 일반적으로 
PYD 결과를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인 전이는 스포츠 경쟁에서 
사용되는 가치가 일상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활용되는 결과다. 
예컨대 스포츠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전략적 파울이 일상으로 
전이된다면 유소년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왜곡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예: ‘이 정도 새치기는 괜찮아’).

Pierce 등(2017)의 모델은 라이프스킬의 전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다가 라이프스킬의 긍정과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의 
현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SBYD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

Jacobs와 Wright (2018)는 라이프스킬 전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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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라이프스킬을 학습하는 것과 다른 
환경으로 전이하는 것도 개인의 인지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라이프스킬 모델들(Hodge et al., 2013; Holt 
et al., 2017; Pierce et al., 2017)은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Jacobs와 Wright (2018)는 Pugh 
등(2010)이 제시한 변혁적 경험 모델(transformative experience 
framework)을 기반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유소년의 인지 과정에 
초점을 둔 모델을 제시했다(Jacobs & Wright, 2018, p. 11 참조).

이 모델은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의 학습 환경에서부터 시작한다. 
프로그램 환경에서 지도자는 유소년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동기 분위기를 형성하고 
라이프스킬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전략(예: 통합·반영·논의·연습)을 
수행한다. 이때 유소년은 스포츠 기술과 라이프스킬을 함께 이해하고 
지각함으로써 두 요인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프로그램 내에서 
지도자와 유소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전이 과정이 
시작된다.

전이 과정에서는 경험과 인지의 결합이 중요하다. 유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인지 결합은 경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 동기화된 사용(motivated use), 지각의 
확장(expansion of perception) 요인을 포함한다. 경험적 가치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경험적 가치들이 실제 삶에서 작용하여 전이 
기회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동기화된 사용은 유소년이 스스로 
가치를 느끼고 실천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각의 확장은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응용함으로써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인지적 결합 과정 뒤에는 실천이 뒤따른다. 즉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Jacobs 과 
Wright (2018)는 전이가 가까운 전이(near transfer)와 먼 전이(far 
transfer)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주장처럼 라이프스킬의 
활용은 스포츠 환경 내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먼 환경이나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모델은 프로그램 
내 학습 과정과 전이 과정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소년 
자신·지도자·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선 모델들과 같다.

이 모델은 라이프스킬 전이 과정을 인지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라이프스킬 문헌에서 
개인의 인지 과정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연구는 유소년이 라이프스킬의 가치를 지각·평가·해석하는 
방식이 발달과 전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앞서 고찰한 네 가지 모델에 대한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결국 라이프스킬은 스포츠 환경에서 개발하고 삶으로의 
전이를 목표로 한다. 스포츠 라이프스킬은 전이가 핵심이고 전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지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한다. 따라서 
라이프스킬 전이와 인지 과정에 대한 논의는 스포츠 라이프스킬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라이프스킬 전이와 인지 과정에 대한 주요 쟁점라이프스킬 전이와 인지 과정에 대한 주요 쟁점

스포츠 라이프스킬과 전이

최근 스포츠를 통한 PYD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성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스포츠 프로그램이 유소년의 
목표설정 기술·의사소통 기술·갈등 및 문제해결 기술 등 다양한 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Petitpas 등(2005)은 
스포츠가 참여자들의 부정적 발달을 초래하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스포츠가 PYD를 촉진한다는 주장에 
대한 일관성은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유소년들의 부정적 발달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Holt 등(2017)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스포츠 참여 자체에 
만족하는 ‘암묵적 스포츠’와 스포츠 속에서 사회심리적 가치를 
경험하는 ‘명시적 스포츠’로 나누어 설명한다. 유소년이 둘 중 어떤 
스포츠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발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PYD를 
지향하는 명시적 접근의 주된 목적은 유소년들이 스포츠 환경에서 
사회심리적 가치를 체득함으로써 자신의 삶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전이는 스포츠 환경에서 배운 내적 자산을 스포츠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Holt 등(2017)의 연구는 라이프스킬 

Table 1. Literature review of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Model Reference Core theory Key concept

The LDI/BNT LS Model Hodge et al. 
(2013)

Basic psychological needs
(Deci & Ryan, 2002)

Emphasize the motivation (BPN) for internalization 
and generalization of life skills

Model of PYD through 
sport

Holt et al. 
(2017)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Hellison & Wright, 2003)

Emphasiz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and context 
(e.g., parents, coach, and peer) for life skills 
development and transfer

A model for life skills 
transfer from sport to 

other life domains

Pierce et al. 
(2017)

Transfer of learning
(Hager & Hodkinson, 2009)

Integrative review of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context

Model for transfer of 
life skills in SBYD

Jaco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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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를 위한 명시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에 
따르면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소년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기 주도적 기술과 팀워크에 대한 학습이 어디서·어떻게·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서 기술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따라서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전이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명시적 스포츠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 유소년들은 체험이나 학습된 지식과 전략을 획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체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억들이 전이와 관련한 
요소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야 
한다(McKeough et al., 2013).

라 이 프 스 킬  전 이 를  촉 진 하 기  위 해 서  스 포 츠  지 도 자 는 
유소년들에게 경험에 대한 반영(reflection)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소년들은 스포츠에서 배우고 체험한 지식을 스포츠 
밖의 여러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는 스포츠에서 배운 라이프스킬과 스포츠 밖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사이에 의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배운 원리들은 학교·가정·지역사회 같은 더 
큰 규모의 복잡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전이 촉진 전략은 스포츠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Cormier & Hagman, 2014). 
이것은 스포츠가 아닌 다른 상황으로 라이프스킬이 일반화되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소년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안 다른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사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Meichenbaum & Turk, 1987).

전이를 위한 인지 과정

스포츠 참여를 통해 습득된 가치가 삶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그리고 지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운동하면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간단한 가설과는 
다르게 스포츠 라이프스킬이 삶으로 전이된다는 가설이 지지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Jacobs과 Wright (2018)는 
스포츠를 통한 유소년 발달 프로그램에서 ‘인지’와 ‘지각’이 전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PYD 프로그램에서 
유소년의 라이프스킬 전이가 언제·어떻게·왜 나타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와 지각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클럽 스포츠에 참여하는 유소년은 인내와 끈기를 
배우며 자기조절 능력을 키웠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대처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유소년이 스포츠에서 배운 자기조절 능력을 
학교로 전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유소년이 학교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포츠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은 비논리적이다. 
왜냐하면 유소년이 갈등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친구와의 다툼으로 
부모나 교사에게 꾸중을 들을 것이 싫을 수도 있고 벌점을 받는 것이 
싫어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전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유소년의 인지 과정이다. 즉 스포츠에서 배운 가치가 삶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보다 인지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유소년들은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배운다. 이들은 라이프스킬이 실제 삶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이해한다.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포츠에서 배운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억을 되살린다. 그리고 라이프스킬을 
실천하기 위해 동기화된다. 동기화된 라이프스킬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유소년들은 스포츠에서 스포츠 밖 환경으로 전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환경에 사용 가능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환경의 요구를 파악한 후 바람직한 선택을 만들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에 기반을 두고 
효율적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이해와 충분한 수준의 독창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전이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지도자의 전략에 
기반을 둔다.

가까운 전이와 먼 전이

Gordon과 Doyle(2015) 그리고 Jacobs와 Wright(2018)는 전이를 
가까운 전이(예: 스포츠 환경)와 먼 전이(예: 스포츠 밖)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전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까운 전이와 
스포츠 현장 밖에서 벌어지는 먼 전이로 나뉜다. 가까운 전이는 
스포츠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 
코치가 선수들에게 통제력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그는 한 선수가 
자기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에 대해 선수들끼리 공유하고 토론할 
시간을 제공한다. 선수들은 토론을 통해 시합이나 체력운동을 하는 
동안 어떻게 통제력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연습하는 동안 자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토론할 수 있다. 가까운 전이의 장점은 체험이 반복되면서 자동적 
학습을 촉진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과정을 덜 거친다. 

유소년들은 스포츠 환경에서 연습을 통해 기술을 자동화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포츠 밖 환경에서 기술 사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일반화해야 한다. 먼 전이는 스포츠에서 
체험한 가치를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킬을 만들어 가는 
것을 추구한다. 더욱이 스포츠 상황과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선택지 
중 가능한 긍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전이보다 먼 전이가 실천이 뒤따르면 그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먼 전이는 
가까운 전이보다 행동으로 동기화되기 더 어렵다. 이는 먼 전이가 
높은 수준의 생각 기술, 메타 인지, 그리고 학습한 개념을 삶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일반화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이 스포츠 환경 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이되거나 먼 
미래에 바깥 환경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

선행연구 고찰과 주요 쟁점을 토대로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은 아래 <Fig. 1>과 같다(국문은 
부록 참고). 

Conceptual Model of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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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스포츠 환경은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주요타자·사회적 
지원으로 조성된다. 스포츠 환경은 사회적 지원이나 기술 그 자체를 
중시하는 암묵적 스포츠와 의도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기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명시적 스포츠로 나뉜다. 명시적 스포츠는 
유소년들이 체계적인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체험하고 
전이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때 유소년은 전이를 위한 인지 과정을 
거쳐 라이프스킬을 내면화한다. 이후 전이 촉진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가정·학교·지역사회 등과 같은 스포츠 밖 환경에서도 라이프스킬을 
활용한다.

스포츠 환경 - 가까운 전이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와 라이프스킬 체험 학습을 통해 유소년의 
신체·정서·심리발달을 도모한다. 스포츠 환경은 주로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주요타자·사회적 지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까운 전이가 
일어난다. 

1.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선행연구자들은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해 SUPER 
(Danish, 2002), GOAL (Danish et al., 1998), First Tee (https://
firsttee.org/), DC (Hardcastle et al., 2015), PEAK (Lim et al., 
2019) 등과 같이 다양한 스포츠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예컨대 Bae et al. (2021b)은 국내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PEAK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참여자들의 라이프스킬과 
학습 태도에 유의한 변화를 확인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유소년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소년들이 다양한 도전을 통해 성공과 실패 경험을 쌓고 

자신의 체험을 반성하며 더 나은 스포츠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2. 주요타자
주요타자인 부모·지도자·팀 동료(또래)는 참여자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유소년의 
스포츠 참여에 다양한 형태(예: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또는 무관심)로 
관여한다. 그 관여 정도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예: 애정, 
통제 등)에 따라 참여자의 스포츠 태도와 동기 수준은 달라진다. 
실제로 중국에서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Wang et 
al., 2021)에 따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라이프스킬과 
전이를 촉진하지만 부정적인 양육 태도는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유소년의 스포츠 도덕 
행동이나 인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un et 
al., 2017). 

지도자는 스포츠 환경에서 참여자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주요 인물이다. 지도자는 참여자의 멘토와 안내자로서 모델 역할을 
하므로 누구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또한 지도자다. 지도자의 코칭 역량이 높다면 
유소년의 잠재적 성장을 일깨울 가능성 또한 높다(Bean et al., 
2018; Lim et al., 2020). 이 때문에 스포츠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안내서나 지도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Lim 등(2021)은 프로그램 운영자의 역량이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과 학습 태도에 중요한 영향 변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PEAK에 운영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했다. 이후 
심층면담에서 선수들은 운영자들의 노력이 자신의 라이프스킬과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답했다. 나아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Lim et al., 2020)에서는 
지도자의 코칭 행동이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에 

Fig. 1. �Conceptual model of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Note. LS = life skills

T. Lim, O.-J. Kwon, and J.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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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팀 동료는 참여자와 스포츠 라이프스킬을 체험하고 상호작용하는 

직접적인 대상이다. 스포츠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이해하고 
연습하며 내재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팀 동료는 
동기 분위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수행된 국내 연구(Kim, 2021)에 따르면 동료 선수들에 의해 
형성되는 팀의 동기 분위기는 라이프스킬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 모델은 참여자들이 기술을 배우고 
도전 의식을 키우며 정서적 교류나 상호작용을 위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Al-Yaaribi & Kavussanu, 2018).

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정부 정책·PYD 분위기·다양한 학습 환경으로 

구성된다. 정부 정책은 스포츠 제반 시설을 지원하고 유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은 유소년의 동기를 자극하거나 안녕감을 제공할 수 있는 
PYD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의 ‘스포츠 포 라이프(sport for life)’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수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long-term athletes 
development, 이하 LTAD)을 수립하였다(https://sportforlife.ca/). 
LTAD는 선수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단계에 의하면 유소년 시기의 
참여자들은 스포츠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스포츠 참여 자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배우고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한다. 이를 통해 
유소년들은 스포츠 참여를 지속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암묵적 스포츠와 명시적 스포츠

스포츠 환경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주요타자·사회적 지원의 역할과 
수준에 따라 라이프스킬 전이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스포츠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Bean et al., 2018; Holt et al., 2017).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 환경에서 곧바로 스포츠 밖 
환경으로 이어지는 전이는 ‘암묵적 스포츠 과정’이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주요타자·사회적 지원의 관심이 유소년의 스포츠 기술 
개발이나 흥미에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한다. 비록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라이프스킬을 체험하거나 삶으로 전이할 수 있다. Bean 등(2018)이 
제시한 라이프스킬 6단계 모델에 따르면 스포츠 환경을 체계화하고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1, 2단계)은 암묵적 과정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도자가 라이프스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소년은 좋은 라이프스킬을 모방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암묵적 스포츠 과정은 명시적 스포츠 
과정보다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에 대한 효과가 작다(Bean et al., 
2018). 왜냐하면 라이프스킬 개발이나 전이에 주된 목적을 두지 않고 
스포츠 기술이나 흥미, 재미 등과 같은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명시적 스포츠 과정’은 프로그램·주요타자·사회적 지원이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에 초점을 둘 때 발생한다. Bean 등(2018)에 
의하면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고 논의하는 것과 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3∼6단계)은 명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가령 
축구 프로그램에서 지도자가 ‘패스를 주고받을 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삶에서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시적 과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과정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지도할 
때 나타난다. 이 모델에서 명시적 스포츠 과정은 유소년이 어떻게 
라이프스킬을 내면화하고 일반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명시적 스포츠 과정은 유소년들의 인지 과정과 전이 촉진 
상황을 포함한다. 

인지 과정 – 라이프스킬의 지각 

인지 과정은 유소년이 스포츠를 통해 체험한 것을 인지·정서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은 전이 가능성 지각·라이프스킬의 
혜택 지각·라이프스킬 내면화·라이프스킬 동기화·지각의 확장으로 
구성된다. 

1. 전이 가능성의 지각
지도자는 기술을 가르치면서 유소년들이 다양한 라이프스킬 

요인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유소년들은 라이프스킬을 
연습하면서 인지적으로 지식화한다. 그리고 스포츠 환경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이 스포츠 밖 환경으로 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컨대 축구에 참여 중인 유소년이 긴장과 불안을 조절하는 데 
심호흡이 유용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지도자는 
심호흡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발표를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유소년은 심호흡을 축구가 아닌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습득한다. 이를 통해 유소년은 
전이 가능성을 지각한다. 

2. 라이프스킬의 혜택 지각
유소년들은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성취감·자신감·의미 있는 학습을 

통해 전이가 가진 혜택을 지각한다. 이들은 스포츠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 지도자는 유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가르친다. 계획된 프로그램은 단계적인 성취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소년들은 기대 행동(expected behavior)을 강화한다. 
스포츠에서 강화된 행동은 주로 라이프스킬을 전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취감을 통해 습득된 라이프스킬은 스포츠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소극적인 
아이가 태권도 수련 환경에서 기합·격파·기술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Lim, 
2015).

자신감은 자신이 무언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기대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된다. 결국 
스포츠는 유소년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스포츠 환경에서 습득된 
자신감은 실제로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행동 유형은 의미 
있는 학습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유소년들은 스포츠 환경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라이프스킬을 실천하게 된다. 

3. 라이프스킬의 내면화
스포츠에 참여한 유소년들은 라이프스킬을 스포츠 환경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까운 전이’와 스포츠 밖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먼 
전이’를 지각한다. 이들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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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좋은 습관을 만들고 기억함으로써 실천의 중요성을 알아간다. 
Rest(1994)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 행동은 상황 이해·도덕 

판단·가치 결정·실제 행동의 4단계를 거쳐 나타난다. 도덕 행동은 
일반적으로 동료나 상대에게 친사회 또는 반사회 행동으로 나타난다. 
유소년은 자신이 처한 스포츠 상황에서 이해-판단-결정까지 일관된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제 행동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Rest, 1984). 이 때문에 유소년들은 스포츠 안과 밖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연습하며 내면화해야 한다. 

다양한 스포츠 라이프스킬 프로그램들(예: SUPER, The First Tee, 
PEAK)은 스포츠 참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해 중재 도구를 사용하는데 워크북(work book)이 대표적이다. 
워크북을 사용한 선행연구들(Hardcastle et al., 2015; Lim et 
al., 2019)은 참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중재 도구는 참여자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이것을 라이프스킬로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4. 라이프스킬의 동기화
자결성(self-determination; Deci & Ryan, 2012) 이론에 

따르면 동기의 강도가 높을수록 행동은 강화된다. 라이프스킬 또한 
동기화되었을 때 전이 가능성은 커진다. 동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중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Bae 
et al., 2019; Hodge et al., 2013; Kendellen & Camiré, 2015)는 
유소년의 스포츠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를 위한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라이프스킬은 유소년의 
자율성·유능성·관계성과 같은 심리 욕구들이 만족 되었을 때 
동기화를 통해 전이로 나타난다. 

라이프스킬 동기화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기대-가치(expectancy 
value) 이론(Wigfield & Eccles, 2000)을 통해 가능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소년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 기대나 신념을 갖게 된다. 이 
기대와 신념은 결국 실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팀이 지고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가 
있다. 경험이 쌓이면서 이 선수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그 방법을 배운다. 이때 선수는 감정조절을 잘 해냈을 때 
벌어질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 기대와 신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유소년이 라이프스킬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가지면서 동기화도 함께 
일어난다. 

5. 지각의 확장
지각의 확장은 스포츠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난다. 

스포츠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상당 부분 삶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환경과 자신의 삶을 
나누어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Lim, 2013). 자신이 주로 속해 
있는 곳은 경기장으로 인식한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는 
세상 전부이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인생 목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삶의 일부분에 속한다. 전부가 아닌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포츠 또한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포츠는 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자 경력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선수는 운동 외에 다른 사람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진다. 이로써 열정과 끈기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것을 
다른 경력을 쌓는 것에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이의 촉진 요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이의 촉진 요인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 요인들은 전이를 위한 필수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전이하기 위한 조절변수로 작용한다. 

1. 전이 촉진을 위한 내적 요인
Hodge 등(2013)에 따르면 유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라이프스킬 

전이를 촉발하는 중요한 내적 요인이다. 자율성·유능성·관계성 욕구는 
스포츠 환경을 구성하는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주요타자·사회적 
지원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유소년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각함으로써 기본심리욕구를 만족하고 스포츠 가치를 내면화한다.

Kendellen과 Camiré(2015)는 Hodge 등(2013)의 모델에 기반하여 
선수 경험이 있는 성인 20명을 심층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을 통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따른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자율성 만족을 통해 자기통제나 자기조절을 
배웠고, 유능성 만족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관계성 만족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와 라이프스킬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검증된 바 있다. Bae 등(2021a)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유능성은 라이프스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라이프스킬을 매개하여 주관적 안녕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라이프스킬의 내면화와 일반화로 이끄는 
내적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에 주목하고 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스포츠 환경과 인지 과정 그리고 
인지 과정과 스포츠 밖 환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라이프스킬 학습에 대한 유소년의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스포츠 밖 환경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영향을 준다. 

2. 전이 촉진을 위한 외적 요인
전이 촉진을 위한 외적 요인은 상황의 유사성·라이프스킬 사용 

기회·전이를 위한 지원·전이를 위한 보상으로 구성된다.
첫째, ‘상황의 유사성’은 스포츠와 삶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의미한다. 전이는 과제의 유사성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전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작업 환경은 원래 학습 상황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한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전적인 
스포츠 환경에서 배운 기술은 유사한 도전적인 작업 환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상황이 유사한지 혹은 유사하지 않은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확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Pierce 등(2017)은 유사성을 가까운 전이와 먼 전이가 연속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교사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학생의 능력은 스포츠에서 코치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학생선수의 능력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먼 전이 
관점에서 볼 때, 수학과 같이 지적인 과제를 완성하는 문제해결은 
스포츠에서 수비시스템을 읽는 것처럼 전략적 과제를 완성하는 
문제해결과 다를지도 모른다. 직관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라이프스킬 전이를 촉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상황의 유사성이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내에서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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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전이와 스포츠 밖에서 벌어지는 먼 전이에 대한 더 많은 
실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스포츠 라이프스킬을 사용하는 기회’는 유소년이 스포츠 
환경에서 개발한 라이프스킬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라이프스킬의 사용 기회는 전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Armour과 Sandford(2013)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라이프스킬을 
배우지만 스포츠 밖 환경에서의 라이프스킬 사용은 개인의 
생활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이 상황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킬을 적용할 기회를 찾는 것은 전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전이는 스포츠 외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학교는 
유소년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을 적용할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Camiré 
et al., 2012). 이와 유사하게 Allen 등(2015)은 전이를 위한 조력과 
방해 요인을 찾는 연구에서 라이프스킬을 교실로 전이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요소가 전이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논의했다.

셋째, ‘전이를 위한 지원’은 유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주요타자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Martinek과 Lee(2012)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학교 환경으로 전이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지원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지도자는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유소년을 둘러싼 주요타자들이 소통·협력하는 것이다. 가령 
지도자는 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라이프스킬 
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지도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여 적절한 관여와 가정에서 자녀의 라이프스킬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한다. 

또한 지도자는 주변의 지지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스포츠 
프로그램과 전이 환경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나 기관의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스포츠 
지도자가 학교장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면 학교장은 라이프스킬 
프로그램과 그 가치를 홍보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도자는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소년들의 전이 
과정을 촉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도자다. 가령 체육회는 
코치와 교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과 학교 시스템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llen 등(2015)은 동료 
지원과 관련하여 라이프스킬을 교실로 전이할 수 있는 전이 상황 
요인으로 급우들의 지원을 확인했다.

넷째, ‘전이를 위한 보상’은 유소년들이 스포츠 밖의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사용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소년들은 라이프스킬을 교실로 전이할 때 내적·외적 보상을 받으면 
지속적인 전이가 가능하다(Allen et al., 2015). 내적 보상은 기술의 
성공적인 적용을 통해 얻는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외적 
보상은 학업 성적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상이 전이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스포츠 라이프스킬이 전이로 이어지기 위한 보상의 영향력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3. 스포츠 밖 환경 – 먼 전이
유소년들은 스포츠 환경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을 스포츠 밖 

환경으로 전이한다. 이때 ‘전이 영역(transfer domain)’은 유소년의 
활동 범위에 있는 삶의 영역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Mossman 

등(2021)은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30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라이프스킬 전이 영역을 탐색한 바 
있다. 그 결과 스포츠에 참여하는 유소년의 라이프스킬 전이 영역은 
학교(교실)·집·지역사회·직업·가족·일상생활·사회적 관계·과외 
교육·공부(숙제) 등으로 나타났다. Mossman 등(2021)은 이를 
축소하여 라이프스킬 전이 영역을 학교(교육)·가정·지역사회·사회적 
관계·직업 환경·일반 환경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는 국내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환경’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 
기관을 포함한다. 유소년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과외활동에 
참여한다. 둘째, 가정은 부모·자녀·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환경이다. 
셋째, 지역사회는 유소년의 주 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마을이나 
동네와 같은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관계는 유소년의 
또래 및 교우관계를 말한다. 다섯째, 일반 환경은 앞서 포함되지 않은 
여가와 취미 등 나머지 일상 영역을 말한다. 

이 영역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다. 하나의 영역이 
또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포츠가 이 영역들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가령 스포츠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이 학교로 
전이되는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행동이 스포츠로 전이될 수도 
있다(Pierce et al., 2019). 따라서 우리는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에 초점을 두지만 스포츠가 반드시 다른 전이 영역들보다 
선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이프스킬 전이는 다양한 영역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응용 과정이기 때문이다(Pierce et al., 2017).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결론

이 연구는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와 관련한 문헌 고찰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도출한 뒤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 라이프스킬 전이는 크게 스포츠 환경·스포츠 참여자의 
인지 과정·전이 촉진 상황·스포츠 밖 환경의 단계를 거쳐 나타난다. 

유소년들은 ‘스포츠 환경’에서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사회적 
지원·주요타자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라이프스킬을 체험하고 학습한다. 
Bean 등(2018)에 의하면 스포츠 환경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이냐에 
따라 전이 과정과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명시적 스포츠에서 
전이는 유소년들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및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전이 가능성 지각·혜택 지각·내면화·동기화·지각의 
확장과 같은 ‘인지 과정’을 거친다. 스포츠 라이프스킬이 스포츠 
밖 환경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적·외적 전이 
촉진이 필요하다. 내적으로는 기본심리욕구가, 외적으로는 유사한 
상황·라이프스킬의 사용 기회·전이를 위한 지원·전이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소년은 학교(교육)·가정·지역사회·사회적 관계·일반 
환경과 같은 ‘스포츠 밖 환경’으로 라이프스킬의 활용을 통해 
일반화시킨다.

스포츠 라이프스킬은 참여자들이 배운 것을 삶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동기를 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이’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의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내면화와 일반화를 위한 
동기(Hodge et al., 2013),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를 위한 사회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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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와 주요타자의 영향력(Holt et al., 2017), 스포츠를 통한 내적 
자산과 외적 자산의 상호작용(Pierce et al., 2017), 그리고 전이가 
일어나기 위한 인지 과정을 강조하였다(Jacobs & Wright, 2018). 이 
모델을 시작으로 스포츠 참여 자체가 삶에까지 긍정적 전이를 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과 스포츠와 삶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전이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길 바란다.

제언

이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전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스포츠 라이프스킬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킬과 전이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개념 모델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Jacobs과 Wright(2018)의 제안처럼 스포츠와 스포츠 밖의 
전이 행동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 과정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명시적·암묵적 스포츠 환경이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은 전이를 위한 인지 과정과 스포츠 안팎의 
상호 연속성에 대해 언급했다. Bean 등(2018)은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스포츠 환경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구조화하였다. 지도자가 
어떤 단계의 스포츠 환경을 만들고 지도 철학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암묵적·명시적 스포츠와 전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가까운 전이(스포츠 환경)에서 먼 전이(스포츠 밖 환경)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동적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제시한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모델은 스포츠 이후의 
삶으로 가는 연속성에 초점을 둔다. 고로 모델의 연속성 검증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모형에 적합한 정보나 종단적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라이프스킬 전이에 영향을 주는 인지 과정에 시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시간에 따른 흐름과 전이를 추적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객관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 스포츠 영역에서는 
라이프스킬을 명시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 개념 연구와 현장 적용사례의 부족은 제시된 모델이 
실현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우리나라 
스포츠 영역에서 이 모델이 현장에 녹아들기 위해 어떤 방법과 
대안들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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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의 개념적 모델

주요어 
긍정적 유소년 발달, 유소년 스포츠, 학습 전이, 주요타자, 인지 과정

[목적] 이 연구는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스포츠 라이프스킬과 전이 연구를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라이
프스킬 선행연구와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을 선별하여 논의하였다. 
[결과] 첫째,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은 라이프스킬의 내면화와 일반화를 위한 기본심리욕구를 바탕으로 전이를 위한 명시
적·암묵적 분위기와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이에 대한 개념화와 통합을 토대로 인지 과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전이의 개념을 정리하고 스포츠 환경과 스포츠 밖 환경의 연결을 지지할 수 있는 인지 과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위 과정을 거쳐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을 제시했다. 라이프스킬 전이는 크게 스포츠 환
경·스포츠 참여자의 인지 과정·전이 촉진 상황·스포츠 밖 환경의 단계를 거쳐 나타난다.
[결론] 2000년대 이후 PYD 이론을 토대로 스포츠 라이프스킬과 전이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하지
만 아쉽게도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서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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